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25 그런데, 보라, 어떤 율법 전문가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여쭈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
까?” 
26 예수님이 율법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
니까?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27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의지로.’ 또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
랑하라.’ 했습니다.” 
28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
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29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30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
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두고 떠나 버렸어요. 
31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
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32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
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33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
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34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 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기름
과 포도주도 부어 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
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35 다음날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
람을 돌봐 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
에 갚아 드릴게요.’ 
36 선생 생각으로는,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37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
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
행하세요.”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 성지순례 마침 감사 

마가복음 성경통독 

소그룹교육 3회차 마지막 강의 

말씀권면 감사 

다음주 말씀권면 

식사 섬김 감사 

담임목사 성지순례 사역 


